질의39: 중국에서 기업간의 금전대차계약은 유효한가? 만약 기업간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초래하는가?
답변: 현재 중국에서는 금융기관만이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 기타 기업은 대출업무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간에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은 중국 금융법규의 위반으로 무효로 판정된다.

기업간의 금전대차행위는 아래와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1. 차입자는 차입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간의 금전대차계약은 무효계약이므로 차주는 차입원금의 반환의무를 지닌다.

2. 대출자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약정한 이자는 몰수하며, 차입자에게는 차입한 금액의 은행이자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당사자가 약정한 원금반환 만기일부터 인민법원에서 확정한 차입자가 원금반환만료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몰수한다. 당 이자는 당사자사이에 약정한 이자로 계산한다. 만약 당사자가 차입금의 이율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을 경우 동기 은행대출이자에 따른다.

비록 중국 법률은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간의 상호융자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 기업이 중국의 신탁투자회사 또는 은행에 위탁하여 다시 다른 기업에게 대출할 경우는 합법적인 것이다. 이런 방식을 위탁대출이라고 한다. 위탁대출이라 함은 위탁인이 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위탁인 확정한 차입자, 용도, 대출기한, 이율 등에 따라 대출하고 사용상황을 감독 및 회수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금융기관은 수속비용만 받고 아무런 대출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과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가 진실하면 법적보호를 받으며 대출이율은 동기 은행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기업대차계약의차입자가차입금을반환하지않을경우처리문제에관한답복”（关于对企业借贷合同借款方逾期不归还借款的应如何处理问题的批复 1996年）


� “기업대차계약의차입자가차입금을반환하지않을경우처리문제에관한답복”,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1999年) 제58조


� “기업대차계약의차입자가차입금을반환하지않을경우처리문제에관한답복”（关于审理联营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 1991年） 제4조 제2항


� “기업대차계약의차입자가차입금을반환하지않을경우처리문제에관한답복”


� “대출통칙”（贷款通则1996年）  제7조 2항


� “공민과기업사이의대차행위효력문제를어떻게인정하는가할데관한답복”(关于如何确定公民与企业之间借贷行为效力问题的批复1999年) , “인민법원에서대차사건을심리할데관한의견”（关于人民法院审理借贷案件的若干意见 1991年）제6조





